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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11일(수) 재경관 화상회의를 주재

하였다. 재경관은 현재 15개국, 18개 공관*에 파견되어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수집 등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미국(워싱턴 DC, 뉴욕), 중국(북경/상하이), 홍콩, 일본, UAE, 인도네시아(ASEAN), 

베트남, 태국, 영국, 프랑스(OECD/파리), 독일, 벨기에, 스위스, 그리스, 러시아  

 이번 회의는 이형일 부총리 취임 이후 재경관들과 처음 소통하는 자리로, 

주요국의 경제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주요 대외 

경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사상 처음 수출 1조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요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유럽의 

재정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위험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외환경 변화를 한발 앞서 읽고,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지형 변화가 향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있다”며 관련 동향과 이에 대한 주요국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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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형일 부총리,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각국 재경관 통해 

현지 동향 밀착 모니터링 당부
- 이형일 부총리, 취임 후 첫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 미국 중간선거, 프랑스 재정위기, 미·이란 전쟁 등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현지 동향의 신속한 공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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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프랑스 재정위기의 글로벌 파급 가능성과 러·우 전쟁 및 미·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글로벌 공급망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대외 위험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이 포착될 경우 신속히 

본부에 공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재경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경제·정책 

동향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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